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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들은 현대 사상을 관류하는 중요한 한 갈래이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일.

치를 사유했던 사유들에서는 기호란 관념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따라서 지시 대상,

과 관념을 거울처럼 이어주는 것이었다.

현대 사상은 의미라는 존재가 함축하는 훨씬 복잡한 층위들을 드러내주었다. 기호논리학과

해석학 언어학과 문학 현상학과 구조주의 등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배태되었다, , .

현대회화의 상징 르네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는 의미의 산종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현대회화를 새로운 가능세계를 찾아가는 존재론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한에서 마그리트는,

현대회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명한 주제를 힘있게 표현하는 마티스와 대조적으로.

마그리트는 회화적 파토스보다는 회화를 통해서 사유하고자 한 인물이다.

낯섬 의미 패러다임의 전환‘ ’:◆

마그리트의 그림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는 의미가 일정하게 안정

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세계이나 마그리트의 회화세계는

의미가 끝없이 불안정하게 유동하고 정착하지 않는 세계

이기 때문이다 의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삶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사회는 의미를 평균화하고 안정시.

키려 한다 그렇게 해서 상식 의 세계가 성립한다. , doxa .

마그리트는 일반화된 상식에서 볼 때 인 세non-sense

계 인 세계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 para-doxa

고 불편함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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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리트 작품 분석◆

년 작1926 비밀 경기자「 」는 의미의 혼란을 잘 보여준다 높이 솟아 있는 기둥들은 체스.

의 말들로서 크기의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가 도래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 .

이 의미의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부유 하고 있다( ) .浮游

년 작1941 향수「 」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세계일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역시 모든,

것이 부조화를 이룬다.

년 작1964 지는 저녁「 」 역시 일상의 의미론을 재고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마그리트의 작.

품들에서는 늘 사물들의 낯선 만남이 존재한다. 수술대 위의 우산과 재봉틀“ ”

의미는 사건들의 계열화를 통해 성립한다 사물들의 존재 자.

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사물들의 계열 역시 하나의 의,

미를 창출한다 그러나 마그리트의 회화에서 사물 사건들의. /

계열은 무의미와 역설을 드러낸다 다른 세계 존재의 다른. ,

얼굴 다른 존재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

계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적인 작업은 계열의 요소들

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붉은 모델「 」 은 발과 구두(1953)

의 관계를 기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단순한 자리바꿈.

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의 탄생 발견 인 것이다. ( ) .

헤겔의 변증법과 마그리트◆

마그리트는 자신의 사유를 종종 헤겔의 변증법에 비유했는데, 헤겔의 휴일「 」 은 컵(1958)

과 우산이 지양 된 존재를 창조해내고 있다 그러나 마그리트의 그림을 변증법으로 이해하.

는 것은 거친 이해이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 부정 대립에서 출발한다 거기에는 오래된. , , .

술어 논리의 그림자가 여전히 엄존한다 마그리트의 계열들은 실체적 구분들 실체의 양끝. ,

으로서의 대립 부정의 부정을 통한 되돌아옴 같은 논리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낯선 만남

들이다 그것은 기존 세계가 내포하는 모순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의 도래이다. .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합체는 헤겔적 지양의 산물이 아니다 헤겔적 지양은 기존의 두 모순.

이 내포하는 한계성을 넘어 그 이상의 존재를 창출해내는 과정이다 두 모순 사이의 낯섦.

타자 존재 은 극복되고 새로운 존재의 내( - )

부성 즉자 대자 존재 으로 흡수된다 낯선( - - ) .

것은 보다 고차적인 존재의 품에서 해소되

고 편안한 고양이 성취된다 마그리트 그림.

에서의 사물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지양되

지 않는다.

공동 발명「 」 은 아름다운 인어가(1953)

아니라 기괴한 괴물을 보여준다 마그리트.

의 세계는 모순이 해소되는 세계가 아니라



낯섦이 돌출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그 낯선 괴물들은 지성의 극한에서 돌출한 존재들이다. .

지성의 극한선상에서 지성을 초월하는 아니 지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곧 무한지성, (無

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동시에 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限知性 世界

마그리트의 그림은 또한 아인슈타인의 사유와도 다르다 상대성 이론은 의미를 산종시키기.

보다는 통일시킨다 다양한 관찰자들이 서로 다르게 본 자료를 수학적 변환을 통해 통일시.

킴으로써 객관성 그러나 주체성 바깥의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이라는 차이를 포함하는 객(

관성 이 확보된다 따라서 상대성 이론이 겨냥하는 것은 절대성이지 상대성이 아니다 나) . .

아가 우연도 없다 마그리트 역시 우연 개념을 비판했지만 그것은 현실세계에서의 우연 개. ,

념이 띠는 피상성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낯섦은 보다 심오한 의미에서의 우연이다. .

마그리트는 글이 들어가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

는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 연작은 특

히 유명하다 년대 말에 그려진. 1920 단어의「

사용」 연작에서 우리는 마치 고전 시대의 식

물학 도감과도 같은 그림들을 만난다 화면을.

가득 채운 파이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것,

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

라는 글이 쓰여 있다 왜 파이프가 아닐까e) . .

분명 그림은 꽃이나 쥐가 아니라 파이프를 보

여주고 있다 같은 구성으로 그린. 대기의 노「

래」 의 파이프는 담배연기까지 뿜고 있(1964)

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파이프가 아니다 그것. .

은 종이 위에 묻어 있는 물감이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은 사물이 아니다 이 단순하고도. .

어려운 사실을 마그리트는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 가지 신비「 」 는 그림 속의 파이프와 그림 속에 그려진 그림 속의 파이프를 동시(1966)

에 보여준다 그림 속의 파이프는 떠 있다 그림 속의 그림에 그려진 파이프는 그림 속의. .

그림 바깥의 파이프를 그린 것일까 그림 속의 그림에 쓰여 있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

다 라는 말은 그림 속의 파이프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그림 속에 그려진 그림 속의 파이프,

를 가리키는가 그러나 어느 것을 가리킨들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그림 속의 파이프나 그? ?

림 속의 그림 속의 파이프나 파이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서 무려 가지의 의미. 7

의 산종을 읽어내기도 했다.


